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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가격담합 2007년 처벌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실무진 보고 12월 가능 … 2007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11월21일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실무진의 조사보고서가 연내

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무진의 보고

서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거쳐 2007년 초에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건은 외환이나 대출 등 시장별로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판매 시장에서의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황이 많이 좋

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사도 진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규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세제상 해소유인책이나 시장공시제도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직접 제한했던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출총제 적용대상 등

을 대폭 완화해 기업규제완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니 기업들이 약속대로 투자를 많이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하기로 했으며, 다만 금전신탁 상품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명백한 탈법행위를 찾아보

고 이런 것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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